
172024년7월26일금요일 방송 연예

박정현 미니음반 스테이위드미

재즈 솔등각각의매력담긴7곡발표

새목소리로표현할수있는것담아

20년 넘게알앤비(R＆B) 관련수식어가따라다녔지만,

사실 찐 (진짜) 알앤비를부른지는굉장히오래됐어요. 그

렇게벗어나있다보니더이상알앤비가무엇인지모르겠다

는생각이들었어요.

가수박정현은1998년데뷔한이래 알앤비요정 , 알앤비

퀸 등의별명으로불렸다. 편지할게요 , 유민에브리씽투

미 (You Mean Everything To Me) 등가수생활초창기

에발표한노래들은지금까지도알앤비명곡으로불린다.

하지만 알앤비 가수라는 이미지가 굳어갈수록 박정현이

느끼는이름값을해야한다는부담도커졌다.새로운시도를

피하게됐고그의앨범은한동안알앤비에서멀어져있었다.

가수박정현은25일인터뷰에서 그간알앤비를오랜기간

옆에두고있으면서도새로운시도에나서지않았다며 그냥

도전한다는생각으로표현할수있는것을표현해보고싶었

다고밝혔다.

11일발매된EP(미니음반) 스테이위드미 (StayWith

Me)는 다시알앤비를마주하겠다는박정현의결심이담긴

작품이다.

음반에는모던알앤비를표방한 런투유 (Run to You)

를 포함해재즈, 솔(soul) 등 알앤비와접점이있는장르의

노래 7곡이담겼다. 음반제목은이들 7곡이장르는다르지

만, 함께있자라는메시지를전하고있다는공통점에서착

안했다.

박정현은 다른곳으로훌쩍떠나는것처럼최근발표한적

없는장르의노래들을담고싶었다며 그래서인지평소작업

보다녹음실에들어갈때자신감이떨어진상태였다. 알앤비

를부르면서는다시교육받는기분이라신선했다고말했다.

타이틀곡 우리걸을까 (영어판제목 Summer Sweet )

는무더운도시의여름밤이떠오르는노래다.영어버전과한

국어버전을각각녹음해하나의멜로디로다채로운느낌을

주는것이특징이다.

박정현은 영어가사는오랜시간을함께한부부가잊고있

던시절을떠올리는느낌이라면,한국어가사는서로를처음

알아가는 커플의 느낌이라며 각각의 캐릭터가 다르지만,

같은에너지를느낄수있는노래라고설명했다.

수록곡 한줄빛에는과거자신에게전하는메시지를담

았다.앞날의계획이보이지않던시절 그냥해보면돼라는

말에힘을얻었던경험을가사에풀어냈다.

그는 힘을빼야힘을얻을수있다는역설적인말을좌우

명처럼생각한다며 후배들에게도지금은어디로가는지몰

라도된다고,부족해도된다고말해주고싶었다고말했다.

박정현은 한줄빛의메시지처럼일단용기를내시작한

이번앨범이개인적으로만족스럽다고이야기한다. 그간후

배알앤비아티스트에게미안한마음을품고있었기에더욱

의미있는작업이었다.

저를 알앤비 요정으로 불러주시는 팬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왔는데, 이번앨범으로새로운목소리를찾았다고생각

해요.진화를위한시도를보여드릴수있어좋습니다.

올해데뷔26주년을맞이하는박정현은다른누군가가아

닌자신에게집중했기에지금까지활동을이어올수있었다

고말한다.

박정현은 다른가수들의행보에영향을받지않고꾸준히

앞으로가고있다는것이제장점이라며 새로운시도를해

야한다는사실이늘어렵게느껴지지만,경험이쌓이며실패

를두려워하지않게됐다고말했다.

박정현은최근유튜브채널을개설해소소한일상을공유

하는등소통을점차늘려가고있다.소극장에서팬들과얼굴

을마주한채노래를들려주기도했다.

그는 제일자유롭게음악을표현할수있는공간이콘서

트라며 변화하는환경에맞춰유튜브에서도더좋은무대를

보여드리려한다.겨울콘서트도지금부터준비에들어간다

고계획을밝혔다. /연합뉴스

알앤비요정 내려놓고

새로운도전마음먹었죠

가수박정현

임영웅콘서트영화로본다

상암동실황다음달28일CGV개봉

가수임영웅<사진>의지난 5월서울월드컵경기장단독콘서트실

황을담은영화가다음달개봉한다.

CGV는다음달 28일임영웅의콘서트실황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더스타디움을단독개봉한다고25일밝혔다.

임영웅이지난5월25∼26일이틀간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연콘

서트실황과그뒷이야기를담은작품이다. 임영웅의상암벌(서울월

드컵경기장) 입성으로주목받은당시콘서트에는 10만명의 관객이

몰렸다.

임영웅|아임히어로더스타디움은콘서트현장의열기뿐아니

라임영웅과스태프가1년넘게행사를준비한과정과인터뷰도담았

다. 경기장잔디보호를위해특별히도입한무대설치등이색적인

면도조명했다.

임영웅의콘서트실황영화개봉은약 1년반만이다. 지난해 3월

개봉한콘서트실황영화 아임히어로더파이널은 25만명의관객

을모으며흥행했다. /연합뉴스

고현정 연쇄살인마변신

SBS드라마 사마귀 내년방송

배우고현정<사진>과장동윤

이 새 드라마에서 모자 관계로

호흡을맞춘다.

SBS는 내년 중 방송 예정인

드라마 사마귀에두배우가캐

스팅됐다고최근발표했다.

사마귀는 여성 연쇄살인마

와그를평생증오해온형사아

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협력하

는과정을그린범죄스릴러다.

동명의프랑스드라마를원작으

로한다.

고현정은20년전다섯명의남자를잔혹하게살해해 사마귀라는

별명이붙은여성연쇄살인마정이신을, 장동윤은그의아들차수열

을연기한다.사마귀의범행을모방한살인사건이발생하자,경찰인

차수열은엄마와협력해범인을찾아나선다.

영화 화차 등을만든변영주감독이연출을, 서울의봄 각본을

쓴이영종작가가대본집필을맡는다. /연합뉴스

MBC라디오 김민기추모스페셜

오늘밤 이종환의밤으로의초대

지난 21일세상을떠난가수김민기<사진>의 31년전인

터뷰가담긴추모방송이청취자들을만난다.

MBC라디오 FM4U(서울 91.9MHz)는 26일 이종환의

밤으로의초대-김민기스페셜을편성한다고25일밝혔다.

방송에는1993년 3월 28일인터뷰를위해초대석에참석

한김민기의생생한육성이담겼다.

당시 가을편지 , 아침이슬 , 친구 , 잘가오 등본인의

자작곡을직접불러수록한음반 김민기전집을발표했던

김민기는인터뷰를통해 공연장학전의비용을마련하기위

해서음반을발매했다고말했다. 이어자신의노래는 일상

의어떤느낌이나주변에서보게되는작은일들을그냥서

툴게 끄적거린 것이라며 누구를 깨우치려거나 하는 의도

같은것은감히갖지못했다고했다.

MBC 관계자는 평소인터뷰를꺼리는김민기에게이렇

게긴초대석은이례적인사건이었다며 방송국에들어가기

쑥스럽다고말한김민기씨를위해서이종환DJ가서울음

반녹음실까지직접찾아가만든방송이라고전했다.

방송은 26일오후 7시, DJ 배철수의내레이션과함께전

파를탄다.

/연합뉴스


